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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28일                                           대통령 발언록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방문

대우의 성공 사례를 치하드립니다. 기업의 수출을 위한 장애 요소인 행정 

영역의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해 여러분의 사장으로부터 회사

의 생산제품 및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 큰

일을 잘한 듯 매우 자랑스럽고 우쭐해진 느낌입니다. 생산한 업적과 제품

을 보며 모두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마치 제 자랑인양 기뻤습니다. 축하합

니다.

 

오늘 공장을 찾은 이유는 이 회사의 성공을 우리 국가의 성공으로 확산시

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GNP 2만 불 달성을 목표로 다시 뛰고 있

습니다. 임기 5년 내 2만 불 달성은 불가능하다. 2010년이나 2012년쯤 2만 

불이 확실히 달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뛰어야 합니

다. 내 어깨가 무겁지만, 이를 성공시키겠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모두 갖춰져야 하지만, 생산현장의 경우 세계 1등 제품을 가져

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최고 회사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 

톱 10 기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 톱 10기업이 되기 위해 뛰고 있는 것을 합니다. 최고기업과 최고 제품

을 갖는 것이 2만 불 달성의 첫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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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여러 장애 사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행정도 지금 서비스로는 한국을 세게 일류

국가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언론도 바

뀌어야 합니다. 이는 정치가, 행정가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제 밥그릇 챙기다 모두 주저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집단이익과 갈등으

로 모든 영역이 발목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산

업현장에서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15년간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자랑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제품이 있고 최고 기업이 되기 위

해 자신만만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밥그릇 싸움을 

안 해 발목 잡히는 일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

습니다. 노사화합을 통해 새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

줬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경제를 2만 불 시대로 도약케 하는 중요한 길

입니다.

 

여러분에게 치하 드리고, 이 성공사례가 모두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찾았습니다. 계속 더 큰 성공을 거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행정영역, 정치영역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치행정이 경제 발목

을 잡지 않고 경제도약의 밑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 있

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분

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상당한 희망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쯤이면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한국이 2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보여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